
 

 

 

 

 

이 책을 읽는 팁 

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so out like some come there one love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린이 도시로 이사 갔을 때, 그녀는 할

머니의 정원이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는 린이 할머니에게 

받은 식물이 자랄 햇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자 린은 자신의 

식물과 멋진 옥상 정원을 위한 완벽하게 햇빛이 드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주제 단어 

아이는 주제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와 함께 단어의 소리를 하나씩 

읽고 이어서 읽은 뒤,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grow (g-r-oa): 

더 커지다 



 

 

읽기 전에 

-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예: 여자아이 뒤에 보이는 아파트 건물 중 하나) 

 

- 아이가 제목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질문: Lin의 옥상 정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파트 건물 중 하나의 옥상) 

 

질문: 옥상 정원은 왜 좋은 생각일까요?  

(예: 땅에 정원을 만들 공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아이가 뒷표지의 질문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질문: Lin은 할머니의 정원에서 무엇이 그리울까요? (예: 식물, 나무, 잔디) 

 

 

읽는 동안 

 

-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그림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아이가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 단어를 읽다가 머뭇거리면, 소리를 하나씩 

읽은 뒤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읽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g-r-a-n를 읽은 뒤 

gran, e-x-p-l-ai-n-s를 읽은 뒤 explains라고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   

 

- 2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lush’는 무슨 뜻인가요?  

(예: 무성하고 건강한) 

 

- 7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Lin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예: 햇빛) 

왜 찾고 있나요? (예: 식물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 13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정원이 건강하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

나요? (예: 꽃과 음식이 잘 자라고 있고, 많은 벌과 나비가 있음) 

 



 

 

읽은 후 

- 질문: 이야기 마지막에서 Lin은 왜 그렇게 행복해하나요? 

(예: 옥상 정원이 잘 자라고 있고, 할머니가 방문하기 때문에) 

 

- 질문: Lin과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옥상 정원을 만들었나요? 

(예: 화분과 상자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곳에 놓음) 

 

- 질문: 할머니의 정원과 Lin의 옥상 정원 중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왜인가요? 

 

- 16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

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격려해 주세요. 

 

 

 

  

[Lin’s Roof Garden]  

Wheelbarrow Grow flowers 

Suitcase Bags of soil 

Droop Shoot 

Braided hair Hijab 

Arrow Pumpkins 

Roof Vegetables 



Level 4 Fiction

Lins’s Roof Garden (린의 옥상 정원)

□ P2: 할머니의 정원은 푸르고 울창합니다.

린은 할머니 정원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린과 엄마, 아빠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큰 도시에 갈 거야,” 아빠가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많을 거야.”

린은 큰 도시가 좋습니다.

□ P5:

□ P3:

□ P4:

그녀는 모든 아이들과 즐겁게 놉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와 정원이 그리워,” 어느날 린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린의 식물도 슬픈 듯 축 처져 있습니다.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린이 도시로 이사 갔을 때, 그녀는 할머니의 정원이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는 린이 할머니에게 받은 식물이 자랄 햇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자 린은 자신의 식물과 멋진 옥상 정원을 위한 완벽하게 햇빛이 드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 P7:

□ P6:

□ P9:

방 안에는 햇빛이 많지 않아요!

계단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요! 

그녀는 지붕 위로 비치는 햇살을 보아요!

□ P8: 린은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지붕 위 햇볕은 뜨겁습니다.

이제 린의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린은 계획을 세웁니다.

□ P10:

그녀는 꽃을 키울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린을 도와줍니다.

□ P11:

그들은 흙 자루를 가져와 화분 몇 개를 밖에 놓습니다.

린은 많은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이 큰 새싹으로 자랍니다.

새싹은 나무 막대기를 따라 자랍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작물을 키웁니다.

꽃이 피고 벌이 옵니다.

□ P12:

□ P13:

□ P14: 지붕이 이제 정원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그녀는 옥상 정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 P15: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정원이 좋아.” 할머니가 린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보세요.□ P16:


